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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 번영: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위험성 (Prosperity as Dangerous, not Divine) 

 

1. 주제 

모든 물질과 더불어 예수도 가질 수 있다는 번영의 복음은 위험한 신화. (p278) 

이는 자기 희생(self-sacrifice), 타인 지향적(others oriented), 사회 정의  

(social justice)를 강조하는 예수 복음의 왜곡된 해석. 

 

2. 문제점 

a. 신학적 위기- 탐욕이 중죄가 아닌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의 징조로 간주(p265) 

자기 영광을 위한 성공 전략 – 그럼에도 번영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음. (p262, 273) 

b. 정치적 위기 – 탐욕을 정당화하는 문화에 동화된 시대 

   사회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p279)에 대해 적대적 문화 – 사회정의 부정됨 

c. 생태적 위기 – 모든 것이 언제나 많을 것이라는 나쁜 신화 (p286) 

소비 생활방식은 지구를 더 죽게, 인류를 멸종으로 내몰음  - 교회는 

파멸해가는 지구를 위해 거의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다 (p281) 

 

3. 논점 

a.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MT 6:24) - 풍성한 생명이 재물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이는 신앙의 본질인 희생과 봉사 대신 

가진 것 위에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을 정당화하려는 왜곡된 해석. 하나님은 

누군가의 생활수준을 축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p276).  

 

b.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MT 6:33) – 오스틴 목사의 

적극적인 사고 운동은 개인의 물질적 성공에 중점을 둔 비기독교적 운동. 

소비문화와 결합하여 개인이 사회적으로 책임적인 존재들이 되는 것을 

위협한다. 이는 예수의 타인 지향적인 개방된 식탁과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과 상반.  

 

c. “문화에 반대하는 그리스도(Christ against Culture)”복음이 필요(p279)- 

지배문화에 동화하여 맘몬을 섬기는 방법을 전하는 교회로부터 예수를 

해방시키는 것이 시급함. 퀘이커 교도들의 단순하고 검소한 생활 방식이 

예수의 방식. 생태영성의 필요성. 개인의 변화가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일으켜 이웃, 사회, 지구를 향한 책임있는 행동으로 연결. 이는 세상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을 구원하는 행위. 

 

4. 평가 

a. 하나님과 재물을 동일시하는 번영 복음에 대응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b. 지구 운명이 재활용에 달린 것처럼 내가,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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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가현설 (Docetism, Gr dokeo,‘appear, seem’) –초대 교회 당시 영지주의자들에 

의해 설파되었던 학설로 예수가 물질적인 몸을 가진 인간처럼 보였을 뿐 실제로는 

하나님이라는 교리.  물질(materiality)을 악(evil)으로 간주하며 gnosis 를 추구. 

 

 

종교없는 기독교 (Religionless Christianity) – 독일 신학자이며 행동하는 

영성가인 본 헤퍼가 사용한 경구. 나치 사회 하의 세속화된 교회를 보면서 형식적인 

교리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종교, 문제 해결자로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종교는 

시대에 뒤진 진부한 종교라며 이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인간의 약함과 강함의 

상황 속에서 찾아내야 한다는 견해. Dogma 가 아닌 life 를 강조.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power of positive thinking) – 우리의 말이 성취된 

예언으로 믿는 것을 강조.  우리의 말로 분위기를 바꾸고, 좋은 것들(승리, 건강, 

성공, 풍성한 삶등)을 소리내어 부르면 그것이 우리들의 미래가 된다는 견해. 

 

 

리처드 니버의 5가지 유형론 – “Christ and Culture”라는 저서에서 니버는 5가지 

유형의 문화관을 제시. 

 

1. Christ against Culture (문화와 대립) – 톨스토이,보수주의자 

2. Christ of Culture (문화와 일치) – 영지주의자, 슐러 목사 

3. Christ above Culture (문화의 긍정/종합) – 토마스 아퀴나스 

4.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문화와는 화해할 수 없는 양자) – 사도 

바울, 마틴 루터 

5. 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 (문화의 변혁자)– 어거스틴, 칼빈 

 

 

생태영성(Ecological Spirituality) – 자연과 생명을 인간중심이 아닌 유기체적 

자연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신앙적 태도. 인간 자신만 구원을 받으면 된다는 

신앙적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 출발점으로 창조질서 보존, 지구 생명의 회복과 

유지라는 사고를 지향하며 자연,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추구. 


